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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은 매일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

오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대표

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

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 획득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관련 정보 및 지식과 의료

지식은 의료인의 점유물이었으나 현대 과학의 발전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건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Kim, 

Choi, & Jang, 2012; Ru & Ha, 2004). 또한 수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가 일상

생활 깊숙이 자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관련 정

보 이용자의 의료이용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로 건강관련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의 하나가 되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의 양은 

굉장히 방대하다(Kim, Kim, & Ru, 2010; Kim, 

Kim, & Shin, 2007, Song, 2006). Yoon, Park, 

Kim과 Kim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건

강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

강정보를 얻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경로로 인터넷 검

색이 병원상담보다 더 많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각종 건강관련 정보는 검색이 간편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누구라도 정보를 올릴 수 있기 때문

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Kim et al., 2012) 특히 

건강관련 정보는 다른 정보와 달리 전문성이 높은 분

야이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Park & Lee, 2011).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이용자를 능동적 인터넷 정보 이용자들이라 하며 이들

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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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Park & Lee, 2011). 그리고 이들이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의도적으로 찾거

나 얻는 적극적인 행동을 건강정보추구행동(Kim, 

2006)이라 하며 건강정보추구행동은 능동적 인터넷 

정보 이용자들이 본인 혹은 가족 중에 건강문제가 발

생했을 때 그리고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작된다(Park, & Lee, 2011).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신문방송학 등

의 영역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에 따른 건강정보 이용

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질병에 대한 태도와 건강에 대

한 태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으며, 건강정보추구행동

이 건강증진이나 예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부정

적 평가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추구행동을 하지 않는다

는 연구(Kim, 2006)가 있다. 이렇게 건강정보추구행

동이라는 개념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찾는 행위로서 간호학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개념이

나 개인의 책임과 능동적인 행동이 강조되는 건강증진

행위실천에 건강정보추구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전 국민 대상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내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비율은 초, 중, 고등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인터넷 이용 용도는 주로 ‘자

료 및 정보의 획득’이 92.3%로 보고되었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인터넷 이

용 시간은 19.8시간으로 전체 국민 평균 대비 3.5시간 

길게 나타났다(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이처럼 대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

이 단순 정보에서 전문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보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요

소로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어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위

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되고 있고 건강 관

련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행위실천은 개인의 안녕수준, 자아실현, 개

인의 만족감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시작하는 다면적인 형태의 인식과 행동(Cho et al., 

2012)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책임의 중요성을 내포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학생의 건강증진 관련 

연구는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영향 변수를 파악하기 위

한 연구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유의성, 사회적 지지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

고 교양과목으로 제공된 건강교육이 건강증진행위실천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보고되었다(Cho, Lee, 

& Cui, 2010; Cho, Lee, Ham, & Kim, 2006; 

Han, 2005; Lee, Kim, Cho, Ahn, & Kim, 2014; 

Min & Paek, 2007). 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

증진행위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Laflamme, 

2003; Park & Lee, 2011; Rains, 2007)는 있으나 

능동적 인터넷 정보 이용자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의 건

강정보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간

호 대학생은 건강문제와 관리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며 

미래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비 전문

인으로서 이들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대한 다양한 측면

의 영향요인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보추구

행동을 조사하고, 이 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

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

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

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정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 간

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

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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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하는 4년제 2개 간호학과에 재

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 크기를 결

정하기 위하여 표본수 산출방법인 G-power program 

3.1.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

기는 회귀분석의 중간수준인 .15, 독립변수 10개로 하

여 118명의 최소 표본수가 결정되었고, 탈락율을 고려

하여 160명 이상을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최종 대상

자수는 226명이다.  

3. 연구 도구 

1) 건강정보추구행동

건강정보추구행동이란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거나 얻는 적극적인 행동(Kim 2006)으

로 Kim (2006)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건강정보추구에 

따른 인지적, 행동적 변화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을 대상으로 고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

로서 건강관련 정보인식 7문항, 건강관련 정보이용 계

기 및 태도 17문항, 건강관련 정보이용 의도 6문항으

로 총 30문항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아주 그

렇다’ 5점으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추구행동

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

였다. 

2) 건강증진행위실천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측정도구는 Walker, Sechrist

와 Pender (1995)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II)를 Seo (2001)가 번안

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건강책임 8문항, 신체활

동 8문항, 영양습관 9문항, 영적성장 9문항, 대인관계 

8문항, 스트레스관리 8문항으로 총 50문항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안

한다’에 1점, ‘항상 한다’에 4점을 주어 평균 점수가 높

을수록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eo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였

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

는 ‘현재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의 일반적 특

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인 ‘당신은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사이트를 이용하십니까?’, ‘검색한 정보를 선택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및 ‘인터넷 상의 건강관련 

정보의 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건

강정보를 몇 회 검색하십니까?’, ‘주로 검색하는 건강관

련 정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로 Cho (2006)의 연구

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4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간호학과 연구 위원들과 학과장에게 연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여 승인을 얻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

부하고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보조원이 회수하였고 연

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였다. 설문지는 최초 240부를 배부하여 229부를 회수

하였으며, 회수율은 94.1%였고 그 중 무응답, 부적절

한 답변 등 자료 활용이 어려운 3부를 제외한 총 226

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의 서술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

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계수를 산출하

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추

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

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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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다섯째,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

하여 검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

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

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Song, 

2012)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

색과 활용 관련 특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정

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

기를 확인하기 위해 2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종속변수인 건강

증진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변수를 1단계

(model 1)에 투입하였고, 변수 중 불연 속 변수는 더

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2단계(model 2)에서

는 건강정보추구행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변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 변수가 건강

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를 통해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독립

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인지를 확인하고 회귀모

형에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R2가 얼마나 유의하게 증

가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한 결과, 자

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은 건강정보추구

행동은 1.98, 건강증진행위실천은 2.06으로 기준치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귀모형에 적

합하다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1.42로 기준치인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702∼.902로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206명

(91.2%)이었고, 평균 연령은 20.9(±2.82)세이며 20

세 이하가 98명(43.4%), 21∼23세가 108명(47.8%), 

24세 이상이 20명(8.8%)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66

명(29.2%), 1학년이 63명(27.9%), 다음이 3학년이 

53명(23.5%), 2학년이 44명(19.5%)의 순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가 119명(52.7%)이었고, 

‘보통이다’가 107명(47.3%)이었다. 건강관련 정보검

색과 활용에서, 건강정보 검색사이트는 개인 블로그와 

카페가 145명(64.2%), 링크서비스가 59명(26.1%), 

병원과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22명(9.7%)이

었다. 검색사이트 선택기준은 ‘자료의 신뢰성’을 기준으

로 하는 대상자가 129명(57.1%)이었고, ‘검색된 순서’

로 58명(25.7%)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료를 올린 날짜’ 

23명(10.1%)와 ‘올린 사람의 직업’ 16명(7.1%)의 순 

이었다. 정보의 양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가 107명

(47.4%), ‘보통이다’가 90명(39.8%)이었으며, ‘부족

하다’가 29명(12.8%)이었으며, 검색횟수는 주당 1회

이하가 147명(65.1%), 2∼3회가 60명(26.5%), 4

∼5회가 19명(8.4%)이었고, 검색주제로는 ‘질병관련’

이 64명(28.3%), ‘운동관련’이 70명(31.0%), ‘영양

관련’이 40명(17.7%), ‘비만관련’이 30명(13.3%), 

‘스트레스 해소법’이 22명(9.7%)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 및 건강증진행위

실천의 점수 분포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은 5점 만점 중 평균 

3.16(±0.43)점이었고,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전체 평균

은 2.35(±0.42)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대인관계 

2.88(±0.52)점, 영적성장 2.61(±0.59)점, 영양습관 

2.17(±0.53)점, 스트레스관리 2.17(±0.51)점, 신체활

동 2.15(±0.69)점, 건강책임 2.09(±0.46)점으로 대

인관계영역이 가장 높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추구

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3.20(±0.34)점으로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점수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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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6)

Characteristic Category n(%)    Mean±SD

Gender
Male 20(8.8)

Female 206(91.2)

Age(yr)

≤ 20

21-23

≥ 24

98(43.4)

108(47.8)

20(8.8) 

20.9± 2.82

Grade

1st 63(27.9)

2nd 44(19.5)

3rd 53(23.5)

4th 66(29.2)

Self-rated health status
Healthy 119(52.7)

Moderate 107(47.3)

Type of web-sites to get 

health information

Blog, cafe (private) 145(64.2)

Link service 59(26.1)

Home page (hospital, government) 22(9.7)

Selection criteria of 

health information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129(57.1)

Retrieved order 58(25.7)

Date of created information 23(10.1)

Occupation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material
16(7.1)

The amount of 

information

Sufficiency 107(47.4)

Moderate 90(39.8)

Not enough 29(12.8)

Frequency of information 

search (for week)

≤ 1 147(65.1)

2-3 60(26.5)

4-5 19(8.4)

The type of health 

information

Disease 64(28.3)

Exercise 70(31.0)

Nutrition 40(17.7)

Obesity 30(13.3)

Stress management 22(9.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N=226)

Variables Mean±SD  Min Max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3.16±0.43 1.97 3.97

Health promotion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piritual growth

   Nutritional habits

   Stress management

   Physical activity

   Health responsibility

2.35±0.42

2.88±0.52

2.61±0.59

2.17±0.53

2.17±0.51

2.15±0.69

2.09±0.46

1.21

1.63

1.22

1.00

1.13

1.00

1.00

4.00

4.00

4.00

3.33

3.63

4.00

3.63

고(t=2.28, p=.024), 정보선택의 기준에서 자료올

린 사람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3.35(±0.34)

점으로 높았으며(F=6.94, p<.001), 정보검색횟수에

서는 주당 2∼3회 검색하는 경우가 3.34(±0.28)점으

로 높게 나타났다(F=11.25, p<.001).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실

천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남자의 경우가 2.43(±0.34)

점으로 여자의 2.21(±0.38)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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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istic Category
HISB

+

(Mean±SD)

t or F

(p)

HPB
⧧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16±0.39 0.24

(.811)

2.43±0.34 7.79

(.005)Female 3.14±0.37 2.21±0.38

Age (yr)
*

≤ 20 
a

21-23 
b

≥ 24 c

3.10±0.36

3.20±0.37

3.04±0.41

2.39

(.094)

2.29±0.36

2.40±0.39

2.14±0.32

4.26

(.015)

a,c<b

Grade*

1st 
a

3.10±0.40

2.43

(.066)

2.34±0.40

4.40

(.005)

2nd 
b

3.10±0.37 2.17±0.37

3rd c 3.20±0.40 2.31±0.41

4th 
d

3.20±0.40 2.45±0.29

a,b,c<d

Self-related health 

status

Healthy 3.20±0.34 2.28

(.024)

2.43±0.35 4.12

(<.001)Moderate 3.10±0.40 2.21±0.38

Type of web-sites 

to get health 

information

Blog, cafe(private) 
a

3.11±0.36

0.85

(.469)

2.29±0.36

1.77

(.154)

Link service b 3.14±0.43 2.32±0.46

Home page 
c

(hospital, government)
3.22±0.37 2.45±0.40

Selection criteria of  

health information
*
 

Retrieved order a 3.03±0.33

6.94

(<.001)

2.26±0.35

3.78

(.011)

Occupation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material 
b 3.35±0.34 2.38±0.36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c 3.20±0.37 2.39±0.38

Date of created information d 2.93±0.39 2.12±0.38

a,d<c<b a,d<b,c

The amount of 

information

Sufficiency 
a

3.78±0.36
0.44

(.777)

3.17±0.51
2.27

(.061)
Moderate b 3.83±0.41 3.37±0.63

Not enough 
c

3.76±0.42 3.27±0.48

Frequency of 

information search

(for week)*

≤1 
a

3.10±0.38
11.25

(<.001)

2.27±0.36
4.98

(.008)
2-3 b 3.34±0.28 2.45±0.41

4-5 
c

3.20±0.30 2.43±0.27

a,c<b a<c<b

Disease a 3.07±0.37

2.38

(.053)

2.38±0.39

5.47

(.046)

Exercise 
b

3.23±0.41 2.42±0.35

Nutrition 
c

3.04±0.34 2.23±0.42

Obesity d 3.24±0.34 2.28±0.34

Stress management 
e

3.12±0.33 2.20±0.29

c,d,e<a<b

* Scheffé test
+ HISB: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PB: Health Promotion Behavior

타났고(t=7.79, p=.005), 다음으로 연령에서 21세

∼23세의 경우 2.40(±0.39)점으로 24세 이상의 2.14 

(±0.32)점이나 20세미만의 2.29(±0.36)점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며(F=4.26, p=.015), 학년에서는 4학년

이 2.45(±0.29)점으로 1학년의 2.34(±0.40)점, 2학

년의 2.17(±0.37)점, 3학년의 2.31(±0.4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40, p=.005). 주관적 건강상

태에서는 건강한 경우가 2.43(±0.35)점으로 높았으며

(t=4.12, p<.001), 정보 선택기준에서는 자료의 신

뢰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2.39(±0.38)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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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ealth Promotion Behavior  

                          (N=226)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r p

 Health promotion behavior .526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Spiritual growth

Nutritional habits

Stress management

Physical activity

Health responsibility

.527

.427

.402

.378

.344

.338

<.001

<.001

<.001

<.001

<.001

<.001

자료를 올린 사람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2.38 

(±0.36)점의 경우가 검색된 순서대로 선택하는 경우의 

2.26(±0.35)점과 자료를 올린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2.12(±0.38)점보다 건강증진행위실천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3.78, p=.011),  

건강정보 검색횟수에서는 주당 검색횟수가 2∼3회인 

경우의 2.45(±0.41)점, 4∼5회 인 경우의 2.43 

(±0.27)점, 1회 이하인 경우의 2.27(±0.36)점의 순

서로 유의하게 높았으며(F=4.98, p=.008), 검색주

제는 운동관련 정보를 찾는 경우가 2.42(±0.35)점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F=5.47, p=.046). (Table 3)

 

4.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

실천과의 상관관계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과는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r=.526, p<.001). 각 하위요인별 

상관관계에서도 건강정보추구행동은 대인관계(r=.527, 

p<.001), 영적성장 r=.427, p<.001), 영양습관(r=.402, 

p<.001), 스트레스관리 (r=.378, p<.001), 신체활동 

(r=.344, p<.001), 건강책임(r=.338, p<.001)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

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변수를 1단계(model 1)

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β=-.176, p=.003), 건강정보선택기준이 자료를 올린 

사람의 직업이 선택기준인 경우(β=.637, p=.005)와 

자료의 신뢰성이 선택의 기준인 경우(β=.573, p=.004) 

그리고 검색 횟수가 주당 2∼3회인 경우 (β=-.153, 

p=.020)에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1단계 모델의 설명력은 17.6% (F=10.96, 

p<.001)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로 건강정보추구

행동을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하였을 때, 건강정보선

택기준이 자료를 올린 사람의 직업이 선택기준인 경우

(β=.158, p=.019)와 건강정보추구행동(β=.424, 

p=.023)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정보추구행동은 건강증

진행위실천을 전체변량의 18.1%를 추가로 설명하여  

2단계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35.7% (F=21.55, 

p<.001)로 나타났다(Table 5). 

Ⅳ. 논    의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 인터넷 사용 경험자의 84.9%를 차지하여 건강관리

와 질병관리에 인터넷의 활용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Kim et al, 2012). 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

해져 있는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를 찾

는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능동적 정보 이

용자로서 적극적 건강정보를 찾는 행위인 건강정보추

구행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추구행

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16(±0.43)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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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N=226) 

Variables
Model 1 Model 2

β(B) t p β(B) t p

Constant  (1.005) 4.994 <.001 (1.114) 4.875 <.001

Age＊
21-23 -.074 -1.216 .225 -.971 -2.14 .053

≥ 24 .381 1.942 .311 -.223 -.46 .649

Health status (Healthy)
†

-.176 -3.003 .003 -.860 -1.63 .104

Selection criteria‡ *

Occupation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material 

.637 2.845 .005 .158 2.69 .019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573 2.871 .004 .129 2.10 .126

date of created  

information 
-.088 -.047 .398 .034 .74 .462

Frequency of  

information search§ 

(for week)

2-3 -.153 -2.348 .020 .066 1.11 .270

4-5 -.147 -2.282 .023 -.064 -1.03 .302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424 7.012 .023

F (p) 10.96 (<.001) 21.55 (<.001)

Adj. R2 .176 .357

R2 Change .176 .181

Dummy variables of reference group: 
＊
≤ 20; 

†
Moderate; 

‡
Retrieved order; §≤1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려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 

(2011)의 연구에서 보고한 5점 환산 평균점수 2.71

점보다 높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터넷과 SNS의 활

용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행위실천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서 

2.35(±0.42)점이었으며 각 하위개념별로 살펴보면 대

인관계 2.88(±0.52)점, 영적성장 2.61(±0.59)점, 영

양습관 2.17(±0.53)점, 스트레스관리 2.17(±0.51)

점, 신체활동 2.15(±0.69)점, 건강책임 2.09(±0.46)

점의 순이었다. 이는 Cho 등(2010)이 중국과 한국의 

간호대학 1,3학년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전체 평균

이 2.46(±0.36)점보다 낮았으며 하위개념별 순서는 

대인관계 2.95(±0.47)점, 영적성장 2.86(±0.55)점, 

스트레스관리 2.39(±0.47)점, 영양습관 2.38(±0.48)

점, 신체활동 1.83(±0.49)점, 건강책임 2.25(±0.56)

점으로 유사하였고, Lee 등(2014)의 2.27점보다는 

높았다. 이는 간호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학과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4점 환산점수인 

2.88점보다는 낮았고 Kim, Oh, Hyong과 Cho 등

(2008)의 2.58점보다 낮았다. 간호 대학생의 건강증

진행위실천의 점수가 일반 대학생의 점수보다 낮은 이

유는 간호학과의 특성상 과중한 실습 스트레스와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함으로 나타나는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잘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Kim, 

Jung과 Lee (2002)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

이며, 하위 영역에서 신체활동과 건강책임의 점수가 낮

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Han (2005)의 연구에서 

일반 대학생들이 신체활동과 건강책임영역의 건강증진

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대인관계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신체활동과 건강책

임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일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차이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실천은 남

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 (200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Hong (2012)의 연구에서 여

학생의 건강증진행위실천 점수가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결과와는 대조를 이루었다. 즉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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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실천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으

며, 성별의 어떠한 차이가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건강증진행위실천 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다음으로 연령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Sung (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Cho 

등(2006), Hong (20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

타내고 있어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한 그룹의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Lee 등

(2014)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으나 Hong (2012)의 연구에서 입원한 경험이 있고 

본인의 건강에 자신이 없다고 한 대상자들이 건강증진

행위실천의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

다. 또한 검색된 자료를 선택할 때 ‘스스로 판단해서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그룹과 주

당 검색횟수가 2∼3회인 경우에 건강증진행위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

용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차이에 대해 파악한 연

구가 없어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지식체가 축적

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검색주제에서 ‘운동관련’ 정보를 찾는 그룹이 건강증

진행위실천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건강증진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운동관련 정보를 찾는 경우가 40%이상

이라는 Kim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운동에 대해 관심

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

과로 생각된다.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과의 관계에

서,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526, 

p<.001), 각 하위개념별로 살펴보면 건강책임(r=.527, 

p<.001), 대인관계(r=.427, p<.001), 신체활동(r=.402, 

p<.001), 영양습관(r=.378, p<.001), 영적성장(r=.344, 

p<.001), 스트레스관리(r=.338 p<.001)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높을수록 건

강증진행위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Laflamme 

(2003), Rains (2007), Park과 Lee (2011)의 연

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상에

서 건강정보추구행동을 잘 할수록 실생활에서의 건강

증진행위실천도 잘할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 대학생들

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인터넷과 

SNS에서의 건강정보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건강증진행위실천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분석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

련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Model 1에서는 건강증진행

위실천에 대한 설명력이 17.6%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을 

통제한 Model 2에서는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

행위실천을 18.1% 추가로 설명하여 총 35.7%의 설

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실

천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건

강정보선택기준 중 자료를 올린 사람의 직업, 자료의 

신뢰성, 주당 2∼3회의 검색 횟수였다. 이는 암 관련 

정보추구 유무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실천과 유사개념인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중 하나가 주관적 건강상

태라고 한 Hong (2013)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

며, Hong (2013)과 Sung (2001)의 지각된 건강상

태와 건강증진행위실천과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한 결과와는 상반되고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검

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관련 정보검색

과 활용 관련 특성에서 검색정보의 선택은 건강정보를 

올린 사람의 직업과 자료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하며 

주당 2∼3회의 검색 횟수를 가지는 대상자가 건강증진

행위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검색된 

건강정보를 선택할 때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택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

러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축적된 

지식체가 아직 미흡하여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연구가 

시작인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추후 논

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탐색과 암검진 예방행동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Hong (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인

터넷과 같은 능동적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추구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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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Dutta 

-Bergman (2004)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건강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과거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사람과의 대인 커뮤

니케이션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습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

한 태도, 건강에 대한 지각과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정

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였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찾

는 행위인 건강정보추구행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

인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는 한계

가 있으며, 앞으로 간호학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과 개

인의 책임과 능동적인 행동이 강조되는 건강증진행위

실천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축적이 

된 다음에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는 건강정보추구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추구행동을 할 때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선

택할 수 있어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건강

증진행위실천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간호 대학생

들을 위해 인터넷상에서의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선

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의 건

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은 5점 만점

에서 평균 3.16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실천은 4점 만점에서 2.35(±0.42)점이었

으며 각 하부요인별로는 대인관계 2.88(±0.52)점, 영

적성장 2.61(±0.59)점, 영양습관 2.17(±0.53)점, 스

트레스관리 2.17(±0.51)점, 신체활동 2.15(±0.69)

점, 건강책임 2.09(±0.46)점으로 대인관계영역이 가

장 높았다. 둘째, 건강증진행위실천은 성별, 연령, 학

년, 주관적 건강상태, 자료선택의 기준, 주당검색횟수, 

검색주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상자의 건강

정보추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실천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정보검색과 

활용 관련 특성은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대한 설명력이 

17.6%로 나타났고, 건강정보추구행동은 건강증진행위

실천을 18.1%를 추가로 설명하여 총 35.7%의 설명

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간호 대학생들의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실생활에서의 건강증진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건강정보소비자이며 동시에 능동적 정보 

이용자들에게 SNS,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

를 탐색하는 행위인 건강정보추구행동은 이제 낯선 일

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며, 시간상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앞으로 건강정보추구행동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매체를 통해 습득

한 건강정보가 건강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

한다. 또한 간호 대학생은 미래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

자이며 동시에 대상자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매체

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

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신뢰도가 높은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도

록 간호 대학생들의 역량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

한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

보추구행동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는 J도 소재 2개 4년제 대학의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다른 대상자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어 향후 전국에 있는 간호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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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Moon, Inn Oh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Park, Sook Kyoung (Dep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Kim, Eun-Gyeong (Dept. of Nursing, Gun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an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40 nursing students who have studied in nursing colleges located in “J”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ѐ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 Model Ⅰ, gener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of 17.6%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actors. Health status, selection criteria and frequency of information search were 

statistically useful as influencing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actors. In addition, in model 

Ⅱ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luenced of 18.1%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actor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proved the influence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Health information, Health pro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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